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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n the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is study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19 to December 11, 2015. Participants were fifty-six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ho assigned to either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r traditional lecture. Outcomes were measured assessed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values using questionnaires.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elf-assertivenes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than the control group who undertook the traditional lecture (p=.017). However, ethical valu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gicant between two groups (p=.347).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is very effective in promoting self-assertivenes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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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간호사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더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 임신중절, 안락사, 배아복제와 같은 인간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이 간호현장에서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ang, 2016). 다양한 의료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의 특성상 간호사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대상자의 삶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므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윤리적가치관 확립이 요구된다(Noh & Jung, 2013).

        윤리적가치관은 옳은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고 임상현장에서 적절한 간호행위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개인의 경험과 연령, 윤리교육의 이수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Jeong & Kim, 2015). 윤리적가치관은 단시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올바른 윤리적가치관을 확립하고 최선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간호윤리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Jeong, 2016).

        또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간호사는 의사와 윤리적, 의학적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를 때 환자의 옹호자로서 의료 및 간호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Park & Yun, 2016) 대상자와 다른 의료진 사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사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함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올바른 윤리적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며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Noh & Jung, 2013). 또한 반대되는 의견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료기관의 문화로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에 부딪히고 이러한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혼란스러움과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 자기표현성은 자신의 생각, 의견, 권리 등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인간관계 형성과 문제해결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Kim, 2015).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간호사는 윤리적가치관 확립과 전문적 자기표현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최근 간호대학 교육과정부터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 팀기반 학습, 문제중심 학습, 사례중심 학습, 액션러닝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간호교육으로 시도되고 있다(Sung, Kwang, & Lee, 2010).

        간호윤리교육에서도 임상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여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상황이 적용된 역할극, 사례기반 토론수업, 소그룹 토의, 강의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적용되고(Kang, 2016; Park, Kim, & Kim, 2009), 이에 따라 윤리교육 방법으로 상황극(Kim, 2013), 블렌디드 러닝(Kim, S. D., 2014), 조별토론(Kim & Jeong, 2014; Yoo & Shon, 2012), 자유토론과 전문가 참여토론(Kim, Park, & Bang, 2001), 교차조사식 아카데미 토론(Jung, Park, & Jang, 2012), 영화(Kim, S. Y., 2014)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중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실천학습으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러닝코칭과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을 지향하는 학습방법이다(Kim & Bong, 2016). 액션러닝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복잡한 상황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Jang, Kim, & Park, 2014). 액션러닝은 당면한 실제적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실행의지가 강하고 이러한 실행의지는 학습의욕을 촉진시키며 문제해결과정의 팀 학습을 통해 자기표현성을 강화시키고 가치관을 성립하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Jang & Park, 2012; Kim, 2012).

        액션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액션러닝을 적용한 결과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Lee & Jang, 2014), 다문화간호 교과목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수용성(Kim & Kim, 2014)과, 간호전문직 교과목에 적용하였을 때는 간호전문직관과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Kim, 2012)가 있다. 또한 간호관리학 강의와 임상실습, 간호정보학 수업설계에서 액션러닝을 적용하였을 때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Jang & Park, 2012; Jang, Kim, & Park, 2015)고 보고하면서 간호교육에서 액션러닝 교육의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다. 액션러닝을 통한 간호윤리교육은 인간생명의 존엄성, 간호윤리강령에 대해 인식하고 간호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해 토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 윤리적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호윤리교육에서 액션러닝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문제 해결력 강화를 위한 자기표현성 및 윤리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이 자기표현성과 윤리적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2.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이 자기표현성과 윤리적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함이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표현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2.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윤리적 가치관 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표현성과 윤리적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 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두 개 대학은 간호학 전공 이론과 실습교과목의 학점 및 교육과정이 유사하며 학생들 모두 이전에 간호윤리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었다. 두 개 대학 중 H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간호윤리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간호학과 4학년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31명의 학생을 실험군으로, S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간호윤리학 교과목을 신청한 4학년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동의한 학생 25명을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에서부터 연구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는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와 성적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8(Jung et al., 2012),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한 집단당 최소 26명이 필요하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로 다른 두 개교에 속한 학생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게 되어 실험군 31명과 대조군 25명으로 임의표출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표현성
          본 연구에서 자기표현성은 Rathus (1973)의 자기주장척도(Assertiveness Scale)를 우리 문화권에 맞게 Ha 등(198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Cronbach’s α는 .82였다.

        

        
          2) 윤리적 가치관
          본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은 Lee (1990)가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Choi (2001)가 수정한 윤리적가치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간생명 영역 8문항, 업무관계 영역 5문항, 대상자관계 영역 5문항, 협동자관계 영역 4문항의 4개 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반대’ 1점에서부터 ‘찬성’ 5점의 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공리주의 입장을, 5점에 가까울수록 의무주의적 입장을 나타낸다. Choi (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6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9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진행기간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조사
          윤리 교육에 앞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연구와 관련이 없는 담당자가 일반적 특성, 자기표현성, 윤리적가치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액션러닝기반 간호윤리교육
          실험군에게는 액션러닝기반 간호윤리 교육을 연구자가 주 1회 2시간씩 총 8주 동안 실시하였다. 액션러닝 1차시에는 교과목, 강의계획서와 교과목 운영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인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자기표현성과 윤리적가치관을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액션러닝 2차시에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를 활용하여 한 팀당 5~6명으로 구성하였고 액션러닝 소개 후 팀명과 팀구호, 팀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팀 운영을 위해 각 팀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매 시간마다 역할을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액션러닝 3차시에는 간호윤리의 이해(딜레마 개념, 간호윤리학의 분류, 간호윤리의 중요성)의 이론적 내용은 10분 미니 강의를 제공한 후 딜레마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는 대상과 이유 및 딜레마 상황에 대한 경험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였다. 4차시에는 윤리원칙과 규칙의 이론적 내용은 10분 미니 강의를 시행 후 임상실습경험 중 경험한 윤리적 문제가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지 토론하도록 하였다. 5차시에는 간호사윤리강령(제정배경, 기능, 윤리강령의 전문 각론내용)의 이론적 내용을 10분 미니 강의 후 간호사 윤리강령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과 이를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팀원들끼리 토론한 후 발표하도록 하였다. 6차시에는 임상실습 중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윤리사례보고서를 수업 전 작성하도록 하였고, 본 수업시간에는 팀원들과 공유하고, 딜레마 사례를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후 각 사례별로 딜레마 사례에서 갈등되었던 내용을 공유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였다. 7차시와 8차시에는 대상자와 관련된 간호윤리 문제(임신중절, 배아복제, 안락사)와 간호사, 의사와 관련된 간호윤리 문제(구두처방, 동료간호사의 실수, 치료비용과 기관의 이익)에 대해 팀별 찬반 토론을 시행하였다. 액션러닝의 실제적 과제선정은 대상자가 임상실습 중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분석하도록 하였다(Table 1).

          
            Table 1. 
				
            

            
              Nursing Ethics Education based on Action Learning
            
            

          

          
            
              
                	Session
                	Nursing ethics education
              

              
                	Subject
                	Contents
                	Methods & materials
              

            
            
              	1 week
              	Orientation
              	Program orientation
              	Lecture
            

            
              	 PPT
            

            
              	2 week
              	Introduction to action learning
              	Introduction to action learning
              	MBTI
            

            
              	Team building
              	Team building (5~6/team)
              	NGT, multi-voting
            

            
              	 Team naming & slogan
              	Easel pad, post it, name pen
            

            
              	 Team rules
              	
            

            
              	3 week
              	Nursing ethics
              	Dilemma
              	Group discussion
            

            
              	Ethics classification
              	PPT
            

            
              	Question: dilemma experience
              	Easel pad, post it, name pen
            

            
              	4 week
              	Ethical theories
              	Utilitarianism, deontology
              	Group activity
            

            
              	Ethical principles
              	Autonomy, beneficence, nonmaleficence, justice
              	Group discussion
            

            
              	Model of ethical decision making
              	NGT, multi-voting
            

            
              	Question: What ethical principles are violated in 
 clinical practice?
              	PPT
            

            
              	
              	Easel pad, post it, name pen
            

            
              	5 week
              	Code for nurs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code of ethics
              	Group activity
            

            
              	Code for nurse
              	Group discussion
            

            
              	PPT
            

            
              	6 week
              	Action learning
              	Ethical decision making
              	Group discussion
            

            
              	 Ethics case report
            

            
              	Reflection activity
            

            
              	7 week
              	Action learning
              	Patient-related nursing ethics (abortion, embryo
 reproduction, euthanasia)
              	Pro-Con debate
            

            
              	Reflection activity
            

            
              	8 week
              	Action learning
              	Nurses, physician-related nursing ethics (verbal
 prescription, a fellow nurse's mistake, treatment
costs and institutional benefits)
              	Pro-Con debate
            

            
              	Reflection activity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NGT=Nominal group technique.
            

          

          

        

        
          3) 대조군을 위한 강의식 윤리교육
          대조군에게는 강의식 윤리교육을 연구참여기관 담당 교수자가 주 1회 2시간씩 총 8주 동안 실시하였다. 1차시에는 교과목, 강의계획서와 교과목 운영방법을 소개하였다. 2차시에는 간호윤리의 이해(딜레마 개념, 간호윤리학의 분류, 간호윤리의 중요성), 3차시에는 윤리규칙과 원칙, 4차시에는 간호사윤리강령(제정배경, 기능, 윤리강령의 전문 각론내용), 5차시에는 윤리적 의사결정, 6차시에는 대상자와 관련된 간호윤리 문제(임신중절, 배아복제, 안락사)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7차시에는 간호사, 의사와 관련된 간호윤리 문제(구두처방, 동료간호사의 실수, 치료비용과 기관의 이익)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8차시에는 종합평가를 시행하였다.

        

        
          4) 사후 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연구와 관련이 없는 담당자가 교육 종료 후 자기표현성과 윤리적가치관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가 자발적이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하지 않으면 연구참여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중도철회로 인한 불이익 없을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기관 관계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 취지와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대조군에게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고 연구는 자발적이며 도중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사전 조사에 대한 동질성검증은 x2 test 및 독립 t-표본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의 효과는 독립 t-표본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본 연구대상자는 총 56명이었고 실험군, 대조군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종교 유무는 실험군에서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8.1%, 대조군에서는 64.0%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토론수업 선호도는 실험군의 35.5%, 대조군의 24.0%가 토론수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56)

          
          

        

        
          
            
              	Variable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31)
              	Control group (n=25)
              	
                x
                2
              
              	
                p
              
            

            
              	n (%)
              	n (%)
            

          
          
            	Religion
            	Yes
            	18 (58.1)
            	16 (64.0)
            	2.11
            	.716
          

          
            	No
            	13 (41.9)
            	9 (36.0)
          

          
            	Discussion class
 preference
            	Preference
            	11 (35.5)
            	6 (24.0)
            	4.59
            	.204
          

          
            	Not preference
            	20 (64.5)
            	19 (76.0)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 수업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표현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사전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자기표현성(t=-1.10, p=.276)과 윤리적 가치관(t=1.53, p=.133)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56)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31)
              	Control group (n=25)
              	t
              	
                p
              
            

            
              	M±SD
              	M±SD
            

          
          
            	Self-assertiveness
            	3.08±0.37
            	2.98±0.34
            	-1.10
            	.276
          

          
            	Ethical values
            	3.17±0.19
            	3.29±0.30
            	1.53
            	.133
          

        

        

      

      
        2. 액선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의 효과검증
        
          1) 가설 1
          실험군의 자기표현성 점수는 사전점수 3.08점으로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3.11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대조군의 경우 사전점수 2.98점에서 사후 점수는 2.89점으로 감소하였으며 두 집단간 교육 전 · 후 자기표현성 점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2.46, p=.017)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56)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assertiveness
              	Experimental group (n=31)
              	3.08±0.37
              	3.11±0.36
              	0.03±0.21
              	2.46
              	.017
            

            
              	Control group (n=25)
              	2.98±0.34
              	2.89±0.29
              	-0.09±0.27
            

            
              	Ethical values
              	Experimental group (n=31)
              	3.17±0.19
              	3.14±0.19
              	-0.03±0.26
              	-0.95
              	.347
            

            
              	Control group (n=25)
              	3.09±0.25
              	3.22±0.46
              	0.13±0.49
            

            
              	Human life area
              	Experimental group (n=31)
              	3.39±0.30
              	3.33±0.30
              	-0.45±2.94
              	-0.84
              	.405
            

            
              	Control group (n=25)
              	3.37±0.42
              	3.42±0.53
              	0.44±4.47
            

            
              	Nurse-patient
 relation area
              	Experimental group (n=31)
              	3.41±0.42
              	3.41±0.37
              	0.00±2.40
              	0.48
              	.633
            

            
              	Control group (n=25)
              	3.25±0.29
              	3.35±0.47
              	0.52±2.71
            

            
              	Nurse-patient task
 relationship
              	Experimental group (n=31)
              	2.74±0.40
              	2.76±0.45
              	0.10±3.16
              	-0.85
              	.398
            

            
              	Control group (n=25)
              	2.60±0.33
              	2.88±0.60
              	1.40±2.78
            

            
              	Nurse colleague
 relationship area
              	Experimental group (n=31)
              	2.95±0.41
              	2.89±0.33
              	-0.26±1.53
              	-1.64
              	.107
            

            
              	Control group (n=25)
              	2.96±0.43
              	3.09±0.59
              	0.52±2.40
            

          

          

        

        
          2) 가설 2
          윤리적가치관 총점은 실험군은 교육 전 3.17점이었고,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3.14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교육 전 3.09점에서 교육 후 3.22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 교육 전 · 후 자기표현성 점수의 차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95, p=.347). 윤리적 가치관 하부영역별 차이검증에서도 인간생명, 업무관계, 대상자관계 및 협동자 관계 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Table 4)

        

      

    

    

  
    
      논 의
      최근 간호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액션러닝기반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표현성과 윤리적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사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을 적용한 실험군의 자기표현성 정도가 대조군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교수학습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표현성을 확인한 Jo (2013)의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인수인계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기표현성 점수가 향상되었고, Jang과 Kim (2002)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의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자기표현성 점수가 2.63점에서 3.47점으로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강의식 교육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액션러닝기반 간호윤리교육과 같은 팀 학습활동 중심의 교육방법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서로의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의사소통의 핵심요소인 자기표현성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Kim & Kim, 2014; Sung et al., 2010).

      액션러닝을 활용한 간호윤리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은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교육과는 달리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토론에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Bong, 2007). 또한 임상실습 중 경험했던 윤리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동료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발적 토론참여를 통해 지식이 확장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기표현성이 강화된다(Jang & Park, 2012). 자기표현성은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호사의 핵심능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액션러닝의 자기표현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미흡하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 측정이 2~3주에 이루어져 주장행동을 경험하고 내면화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자기표현성을 높이기 위한 간호교육방법론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액션러닝기반 윤리교육이 간호윤리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윤리적 가치관의 변화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Jeong (2014)의 연구에서 4학년 대상의 토론식 수업이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나 블렌디드 러닝기반 문제중심학습과 사례중심학습을 1, 2학년에게 적용한 Kim, S. D.(2014)의 연구와 아카데미 토론학습을 2학년 대상으로 적용한 Jung 등(2012)의 연구에서 교육 후 윤리적가치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기인할 것이다. 윤리적가치관은 단시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재화 되고 일시적 변화나 사건에 의해 변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지만 학년, 임상실습 경험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Kim, 2015). 4학년은 2년간의 임상실습동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관례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의무론적인 입장보다는 공리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윤리적 태도를 가지며 윤리적 가치관이 무뎌지게 된다고 한다(Kang, 2016; Kim, 2015). 이는 간호사의 임상경력과 딜레마 사례 경험이 많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낮다는 선행연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Park & Kim, 2003). 그러므로 아직 임상실습을 하기 전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에서는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볼 때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윤리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인 1, 2학년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윤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윤리적 딜레마 사례의 윤리원칙과 규칙의 관계를 밝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경험하는 딜레마와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딜레마 사례를 개발하여 실무현장에서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액션러닝에서 과제선정 방법은 매우 중요하여 실제적인 현안문제를 다뤄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Kim & Bong,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으로 나가 해결하는 과제를 다루기보다는 강의실에서 딜레마 사례를 중심으로 팀 활동을 통한 이론습득이 주된 과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본 연구는 모든 임상실습이 종료된 4학년 2학기에 이루어져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학생들에게 팀 활동과 찬 · 반 토론이 주를 이루는 액션러닝은 부담이 되는 활동이 되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나 흥미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본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Choi, 2001)와 비슷한 수준이나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표현성을 향상시켜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 방법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대학의 간호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진행된 소규모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대단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는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이 자기표현성과 윤리적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 · 후 유사실험연구이다. 그 결과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표현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으나, 윤리적가치관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액션러닝 기반 간호윤리교육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액션러닝의 효과를 재확인해야 하며 윤리적가치관을 향상시키는 간호교육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탐색과 효과평가 연구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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